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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점자는 두벌식이 아니라 세벌식이다

    한글 점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가로로 풀어 쓴다.  그런데 한글 점자가 풀어 쓴다고 해서 한글 가로 풀어 

쓰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1900 년대초 주 시경 선생부터 시작한 한글 가로 풀어 쓰기는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같이 다루는 두벌식(닿소리 글자 한 벌과 홀소리 글자 한 벌 해서 

모두 두 벌) 풀어 쓰기이다.  보기를  들어 "각" 을 두벌식 풀어 쓰기로 나타내면 

"ㄱㅏㄱ" 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 "ㄱ" 이 꼭 같이 나타난다.

    그런데 한글 점자를 만든 박 인환은 처음에는 두벌식 한글 점자 시안을 만들어 

시험해 보았더니, 사람들이 손으로 읽으면서 소리마디의 경계를 잘 찾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세벌식 (첫소리 글자, 가운뎃소리 글자, 그리고 끝소리 

글자 각 한 벌씩, 모두 세 벌) 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 한글 점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한다.  아래 그림 8-1에 나오는 한글 점자 표를 보면 세벌식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보기를  들어 세벌식에서는 "각"  이라는 소리 마디의 첫소리  

글자 "ㄱ" 과 끝소리 글자 (받침) "  " 이 다르게 나타난다. 

    글쓴이는 여기서 박 인환이 한글 점자를 세벌식으로 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는 두벌식으로 더 간단하고 낫게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니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의  한글  점자는 

세벌식" 이며, 따라서 두벌식 한글 가로 풀어 쓰기가  성공한 보기로 한글 점자를 

들 수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한글 점자는 두벌식 풀어 쓰기가  나쁘다는 (또는 

비실용적이라는) 주장의 논거가 되며, 따라서 한글 점자의 개발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모아  쓰든지, 굳이 풀어 쓰려면 세벌식으로 풀어 써야 한다는 결론은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세벌식으로 한글을 풀어 쓰자는 주장은 아직 없는 듯 하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한글 점자를 한글 가로  풀어 쓰기의 성공적인 보기로 든다면, 

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글 점자는 세벌식이며, 따라서 두벌식 한글 가로 풀어 

쓰기의 성공적인 보기이기는커녕, 도리어 한글 가로 풀어 쓰기를 반박하고 한글 

모아 쓰기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라고 본다.  

(1989.7.16. 씀; 1994.9.21. 고쳐 씀; 2021.12.02. 다시 고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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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소리 글자  (참고. 첫소리 글자 이응은 점자로 적지 않는다)

              
2) 가운뎃소리 글자

 

3) 끝소리 글자     

그림 8-1. 한글 점자표

  - 보기를 들어 첫소리 글자 기역과 끝소리 글자 기역의 점자가 다르다.


